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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스포츠치의학회연수회
ㅣ일 시ㅣ 2013년 11월3일 (일) 10:00~17:00ㅣ장 소ㅣ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의실 및 실습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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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우스가드및 SAS를 이용한악간고정

::: 강연일정

주최 !"#$%&'() www.sportsdent.com

  시간        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자소속

               1부마우스가드의원리에서제작까지

  10:00-11:00  마우스가드의역할과제작법                권긍록교수

  11:00-13:00  마우스가드제작실습                    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

  13:00-14:00  점심식사및휴식

               2부SAS를이용한악간고정의원리에서실습까지

  14:00-15:00  SAS를이용한악간고정의원리             이덕원교수

  15:00-17:00  SAS를이용한악간고정실습              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

::: 등록안내

●●대대 상상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
●●등등 록록 비회원 30만원(당일 회원 가입시 20만원)
             회원20만원 (군진,공보의 15만원)
●●입금계좌입금계좌  신용협동조합 134-001-665175
             대한스포츠치의학회정재홍
●●문의처문의처   최병준 교수 02-958-9440
             노관태교수02-958-9340
             ※수강생에게대한스포츠치의학회에서준비한인증서를발급합니다.
●●준비물준비물   마우스가드 제작환자분모형
             ※연수회3일전(10월 31일)까지마우스가드제작모형을경희대학교치과병

원보철과로보내주시면교합기에마운팅하여연수회당일제공합니다.모
형을준비하지못한분들께는표준모형을제공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※보내실곳 :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대로26(회기동)
                  경희대학교치괴병원보철과이규호

★ 보수교육점수 : 2점

48 사람들｜2013. 10. 7(월)｜2167호

24년간 소아치

과의사로 외길 인

생을 걸어온 여자

치과의사가 엄마

의마음을담은유

아용 안전시트를

발명, 실용실안을

취득하고 특허출

원을 신청해 관심

을 모으고 있다.

치과체어에 설치하는 유아용 안전시트

제품명 ‘꼼짝마’는 유아 및 장애우들의 치

과치료시 체어에 안전하게 고정시킴으로

써 효율적인 진료를 도와주는 제품이다.

현재 발명품은 입소문이 나면서 경희

대, 연대, 부산대, 경북대 병원 소아치과

의국 등에 납품 주문이 줄을 잇고 있다.

화제의주인공은 90년경희치대를졸업한

후동대학에서수련을거쳐 93년부터강릉의

료원치과과장을시작으로최근까지강릉에

서개인치과를운영해온이은영원장이다.

이 원장이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단

순했다.

“지난 20년간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나

심지어 그물모양까지 치료

중 아이들을 묶어두는 각종

파푸스 보드, 페디랩 등의

제품을 사용하면서 아이들

도 힘들고 술자입장에서도

불편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. 이런

부분들을 개선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

제품을 만들었는데 후배들이 제품을 보고

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

오게 됐네요”

이 원장은 이부자리를 만드는 업체에

의뢰해 제품을 제작하고 동대문에서 직접

발품을 팔아가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사들

여 꼼꼼한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들었다.

이 원장의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헤

드부분이 체어 헤드를 감싸도록 돼 있고

바디와 헤드부분이 메모리폼으로 제작돼

어린 환자가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

는 것이 장점이다.

바디 뒷면이 전부 벨크로 처리돼 있어

띠 위치만 바꾸면 한 제품으로 1살부터

웬만한 성인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. 또한

메모리폼 사용, 부드러운 원단, 영유아용

방수포 장착 등 엄마의 마음을 담은 섬세

한 디테일이 돋보인다.

“사실 큰 수익을 생각하고 하는 일은

아니에요. 크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아

니고요. 다만 소아치과의사 입장에서 또

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이나

장애우들을불편하게묶는게싫었어요.”

소아치과를 하려면 ‘아이들을 사랑하

는 마음이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한

다’는 소신을 가지고 치과를 운영해온 이

원장은 평소 치료시 부작용이 따라 올수

있는 수면진정법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

행동교정 등으로 아이를 납득시키고 치료

하는 매니지케어를 원칙으로 진료하면서

강릉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

아 올 정도로 이름이 나 있다.

이 원장의 발명품 ‘꼼짝마’에는 아이들

에 대한 사랑이 마음 깊이 넘쳐나는 이 원

장의 이 같은 진료철학이 고스란히 묻어

나 있다. 강은정기자human@kda.or.kr

엄마치의가유아용안전시트발명
이은영원장‘꼼짝마’특허출원주목

체어에설치진료효율…납품줄이어

한국 아마

추어 페스티

발 앙상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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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FE )이

오는 12일 장

천아트홀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

연다.

이날 연주회에서는 브람스와 두 곡

의 현악 6중주 등 전통 클래식 음악을

선보일 예정이다.

KAFE는 아마추어 연주인 동호회

로서 치과의사와 의사, 직장인 등이 함

께 활동하고 있다.

이번 연주회에 치과의사로는 이

건일 원장(인치과의원), 고형준 원

장(디아트치과의원), 문지은 원장

(예치과병원), 오병섭 원장(에코

플란트치과의원), 최윤정 원장(보

라매병원 국가검진센터), 김용범

원장(연세드림치과의원), 이시형

원장(서울치과의원), 이주나 원장

(청담치과의원) 등이 연주자로 나

선다.

치의·의사·직장인동호회

KAFE12일정기연주회

이은영원장


